
배움터이자 놀이터가 된 마을 

뒷산도 앞산도 연둣빛에서 초록빛으로 거의 다 옷을 갈아입

었다. ‘신록(新綠)’이라는 낱말의 뜻이 오감으로 스며드는, 5

월 초순의 춘천이다. 이름마저 ‘봄봄’인 이 유치원은 김명희 

원장의 새 부임지다. 홍천남산유치원에서 이곳으로 옮겨온 

지 이제 갓 두 달. 그곳에서의 ‘유쾌한 실험들’을 새 마음으

로 다시 시도해 볼 생각이다. 틈틈이 되돌아가는 초심이 그

선뜻 내줬다. 농사짓는 법도 기꺼이 가르쳐줬다. 농산물이 

자라는 과정은 물론 기다림의 보람과 수확의 기쁨까지, 주

말농장을 통해 유아들이 자연스레 배우도록 했다. 수확한 

농산물은 ‘수업’과 ‘나눔’으로 연결했다. 그 가운데 ‘뻥튀기’ 

체험은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됐다. 김명희 원장은 

자신들이 수확한 옥수수가 어떻게 강냉이로 변신하는지를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직접 오일장을 찾아가 ‘뻥튀기 

아저씨’를 유치원으로 초대했다. 오감이 열리는 유쾌한 수

업이었다.

“만들어진 강냉이는 유아들이 직접 봉지에 담아 마을 어르

신들께 떡과 함께 나눠드렸어요. 고구마를 판매해 얻은 수

익금으론 유치원에서 청소며 방역을 해주시는 분들과 마을 

일을 도맡으시는 이장·반장님께 선물을 마련해 전달하기도 

했고요. 평소에도 경로당을 방문해 노래 불러드리기, 어깨 

주물러 드리기, 실뜨기 놀이, 동화책 읽기 등을 어르신들과 

함께하곤 했어요. 배움과 나눔과 놀이가 하나였죠.” 

사랑이 사랑으로 되돌아오는 마법 

첫 시도였던 뻥튀기와 달리 ‘팝콘’은 그가 오래도록 나눔에 

활용해 온 먹거리다. 교사 초창기인 1990년대부터 그는 직

접 만든 팝콘을 마을 장터에서 팔고, 그 수익금으로 선물을 

준비해 경로당이며 양로원, 보육원 등에 전달하는 일을 유

아들과 함께해 왔다. 지난해 수익금으로는 마을 어르신 단

체 관광 때 소정의 용돈을 협찬하기도 했다. 그게 못내 고마

워 마을 어르신들은 직접 산타가 되어 유아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셨다. 유치원 꽃밭은 물론 유치원 앞길을 꽃길로 가

꿔주는 동네 주민들. 사랑은 사랑으로 되돌아온다는 걸, 유

아들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배워갔다.

“‘흥부와 놀부’ 동화 구연 수업 때는 마을 할머니가 이야기

를 들려주시고, 마을 할아버지가 박 타는 시범을 보여주셨

어요. 손수 수확한 박에 직접 만든 톱으로 박을 타시던 할아

버지 모습이 여태 눈에 선해요.”

인성이 곧 실력이라 믿는 그는 ‘마을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외에도 ‘인성 동화 읽기’, ‘인성 동요 부르기’ 같은 인성 중심 

수업에 오래도록 힘써 왔다. ‘인성 동화’는 아이들의 사고력

과 배려심을 길러주는 책들을 주로 선정한다. 한 달에 한 권

씩 정해 반복해서 읽어주고, 집으로도 보내 학부모의 참여

를 번번이 ‘신입’으로 돌려놓는다. 

“홍천남산유치원은 2020년 9월 1일에 개원한 공립단설유치

원이에요. 마을 전체가 유아들의 배움터이자 놀이터였어요. 

온 마을 주민이 유아들의 교사이자 가족이었고요. 인성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을 거기에서 배웠어요.”

마을 안으로 유치원을 들이는 데 적극적이었던 장전평리 

주민들은 약 2,300m2(700평) 밭을 유아들의 주말농장으로 

도 이끌어낸다. 협동, 소통, 효, 존중, 배려 등을 주제로 매월 

진행되는 ‘인성 동요’ 부르기는 ‘고운 소리 맑은 소리’라는 

마을 행사로 마무리된다. 1차 행사에는 마을 어른들을 초대

해 유아들이 노래를 들려드리고, 학부모가 참여하는 2차 행

사에는 마을 장터를 열어 주민들이 기른 농산물을 직거래한

다. 마을 합창단도 초대하니 그 자체로 축제다. 공동체의 따

뜻한 추억이 유아들의 성품에 차곡차곡 쌓인다.

“1990년부터 유아교육에 몸담았어요. 교사로 오래 일하다

가 장학사, 연구사, 장학관 등을 거쳐 2020년 유치원으로 돌

아왔고요. 올해는 인성교육뿐 아니라 환경교육도 적극적으

로 해볼 생각이에요. 교사가 가장 좋은 ‘교재·교구’라 믿기 

때문에, 사람과 지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저부터 열

심히 노력하려 해요.”

삼삼오오 놀던 유아들이 최고의 교재·교구인 그의 뒤를 졸

졸 따라다닌다. 이제 슬슬 돌아가야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예뻐 발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

춘천 봄봄유치원 김명희 원장

‘한 아이를 키우는 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널리 쓰이는 것에 비해 그리 와닿지 않는 문장이다. ‘공동체’로서의 마을도, ‘놀이터’나 ‘배움터’로서의 마을

도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봄봄유치원 김명희 원장은 이 문장이 공허한 수사가 아님을 증명하는 교육자다. 유아들과 마을 주민이 함께하는 활동을 다

양하고 다정하게 실천하면서, 나눔과 배려를 자연스레 가르친다. 현실을 ‘동화’로 만드는 길 위에 그가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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